
일본과 중국의 섬유산업 - 기술과 상품개발로 사업 분담 

일본과 중국의 섬유산업은 어떻게 사업을 나누어 맡을 것인가? 이는 어떤 

뜻에서는 영원한 테마가 될 수도 있다. 기술개발력이나 가격경쟁력, 재무체

질(財務體質)의 강도(强度) 등으로 평가되는 ‘국제경쟁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겠지만, 이제는 일본의 섬유제조업이 살아갈 길을 겨우 찾아내고 있는 중

이다. 그 길은 역시 오랫동안 거론해 왔지만, 섬유업계의 ‘총력을 결집(結集)

한 기술ㆍ상품개발’이며, 그 중에서도 ‘환경, 건강문제에의 대응’이 관건(關

鍵)을 쥐고 있다. 

 ◎ 중국의 섬유 어패럴 수출 - 인민위안과 코스트 상승으로 심한 타격 

중국에서는 인민위안(人民元)이 절상되었고, 노동 코스트도 상승하여 섬유

업계의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삼아 대충 계산해 보면 중국

의 면방직, 모방직, 어패럴의 수출의존도(依存度)는 각기 20%, 27%, 60%이며, 

이들 업계의 이익률은 비교적 낮다. 

그래서 어림잡아 인민위안이 1% 절상되면 면방직, 모방직, 어패럴의 이익

률은 각기 3.19%, 2.27%, 6.18% 떨어진다. 코스트가 싼 것 만에 의지하여 주

변 여러 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업계의 수출이, 인민위안이 절상되는 데 따라 

받는 영향은 크다고 한다. 중국 섬유ㆍ어패럴 산업은 결코 든든한 토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섬유ㆍ어패럴 업계에서는, 독자적인 브랜드 전략이 

당면한 초점이 되어 있다.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브랜드의 시장

영향력을 높여, 더욱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수출을 수량 중심

에서 품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무(急務)로 보고 있다. 



2005년에 중국은 섬유ㆍ어패럴 제품을 1,175억 달러 수출하여, 전 세계의 

섬유ㆍ어패럴 제품 무역액의 24%를 차지하였다. 섬유가공량에서는 전 세계

의 1/3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독자적인 브랜드의 비율은 

불과 10% 미만이며, 나머지 90%는 브랜드가 없거나 또는 주문자가 요청하는 

브랜드로 생산하는 OEM 제품으로 되어 있다. 

섬유산업에서 가장 브랜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가 어패럴 업계이

다. 20여년에 걸쳐 개혁하고 개방(開放)한 결과, 중국의 어패럴 가공기술은 세

계 톱 레벨(top level)에까지 올랐으나, 유력한 독자적인 브랜드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봉제 메이커와 니터(knitter)의 이익은 10% 안팍의 가공료뿐이고, 

80~90%의 이익은 해외의 상사, 브랜드 보유기업에 흡수되고 있다. 중국 기업

의 어패럴 제품 수출단가는 이탈리아와 비교하면, 근 50배 정도로 벌어져 있

다. 이러한 가격차는 브랜드의 부가가치의 차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

다. 

 ◎ 중국 - 고품질 받아들여 새 시장 창출 

어패럴보다도 심각한 데가 면방직업계이다. 중국은 한때 “양사양포(兩紗兩

布 ; 綿絲ㆍ면ㆍ폴리에스터 混紡 綿織物ㆍ ㆍ면ㆍ폴리에스터 混紡織物)”의 수

출대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국으로 바뀌고, 점차 국제시장에서도 물러

나가고 있다. 1995년 이후로 중국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수입해 

오는 나라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이다. 국제시장에서의 셰어

(share)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외국기업에 빼

앗겼다. 설비의 격차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품질의 격차도 원인이 되었다. 섬

유대국은 중국도 위태롭다. 

“양사양포”에서 어패럴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제품의 수출로 바꿔왔다고 말



할 수도 있는데, 어패럴로 바뀜으로써 중국은 고품질의 섬유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구라보는 재수출용 위주로 한 면중공사 “스핀에어”의 판매사업

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구미에서 지명도(知名度)가 높이 올라 여

러 지역으로의 재수출용으로 조회가 많아지고 있다.  

고마쓰세이렌는 한때 중국이 급속도로 번창하는 것을 겁만 먹었던 일본의 

섬유산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분담(分擔)이 진행되어 활로를 찾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도 빠른 속도로 차별화노선(路線)으로 바꾸고 있

는데, 차별화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는 점에서 일본 섬유산업에 밝은 빛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마쓰세이렌은 파리의 프르미에르 비전(Premiere 

Vision ; PV)에 출품하고 있는데 중국의 바이어가 늘고 있는데, 그들은 EU의 

고객과 똑같은 것을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중국에는 그런 마켓이 생

겨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차별화되는 점에서 일본의 기술력이 

훨씬 우위성(優位性)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일본의 섬유기업들이 인식하고 

추구(追求)해 온 것이 소량이라도 ‘좋은 것은 일본’이라고 정해진 대로 분담

할 수 있어,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마쓰세이렌은 일본 호꾸리꾸(北陸) 산지의 실 가공, 제직업, 니터 등 약 

30개사와 팀 호꾸리꾸를 만들었다. 호꾸리꾸 산지의 텍스타일을 세계 시장에 

어필(appeal ; 관심을 끌도록 노력한다)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컬래버레이션

(collaboration)으로 자사(自社)에 없는 것을 보충하고 호꾸리꾸를 하나의 브랜

드로서 세계에 발신(發信)하는 것이 목적이다. 

 ◎ 컬래버레이션으로 신상품개발 

도까이센꼬(東海染工)는 제직공장 등과의 컬래버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일본의 어패럴은 일본의 독자적인 고감도(高感度) 텍스타일을 요



구하고 있다. 미드스트림(mid-stream)의 기업도 살아남기 위하여 일본의 독자

적인 신소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업계의 생각은 똑같은데, 그것이 잘 돌

아가지 않는 것은 왠일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까이센꼬는 그 원인을 각 유통단계(流通段階)에서 손쉽게 리스크(risk)를 

피해나가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재고(在庫)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리스크를 각 단계에서 분산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창

하고 있다. 섬유업계 전체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은 많은 관계자가 지적하고 있다. 

신소재개발로 유닉(unique)한 길을 걷고 있는 다이쇼(大正)방적은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이나 고엽제(枯葉劑)를 쓰지 않는 에콜러지 코튼(ecology 

cotton) 등의 소재 개발로, 어패럴이나 유통 관계자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특

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희소(希少)원면

을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원면을 사용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품과 근본적인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 원재료의 출처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의 정보가 축적 가능할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지구환경문제, 여기서 파생

되는 건강 문제 등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환경ㆍ건강의 관점에서 

추진할 사업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이 기업은 마다가스칼(Madagascar) 면을 상품화하였다. 이 나라는 근

대적 농사방법이 미숙하여, 결과적으로 오거닉 코튼과 비슷한 원시적인 재배

과정만을 알고 있다. 또한 노동력은 풍부하여 목화를 손으로 따는 것이 분명

한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하나는 빈곤의 해소이다.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빈

곤한 나라의 하나로 목화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 결과적으로 현지에서 고



용을 만들어내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경, 건강에 대한 배려는,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 

사례에서 일을 분담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들어있다고도 생각된다. ♣ 

 


